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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적인 현실 참여와 망신 

며칠전 일간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개혁 장로교 신자 가족 

이 독약을 먹고 자신들의 신앙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교의 망신을 

꾸젖은 아버지 앞에서 죽어 버렸다는 사실이 있었다.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아니 한다는 성구를 문자 그대로 받아 들인, 

신앙에서 이리한 어처구니 없는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광신이 빚어 놓은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밖에 없다. 흔히 크리스천이 현실 생활 속에서 그 신 

앙의 힘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서의 문자 묵수로써 살면 된다는 생 

각을 가지기 쉽다. 크리스천이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점을 이러한 

성서의 문구를 하나하나 이행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는 교리적으로 갈라진 쓰라린 역사를 겪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신앙 변태성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그 가족(아버지를 제 

의하고)에 대한 민망스러운 생각이 간절하거니와 이러한 교리를 버 

것이 가르치는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 아직도 백일하에 행세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버짓이 교회 간판을 걸고 

목사 행세를 하고 게다가 무슨 자선 사업을 한답시고 사무실까지 

차려 놓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우리가 이런 

따위의 사이비 종교를 사교라고 낙인을 찍어서 매장을 하는 일에 

앞서 왜 이러한 가짜 종교 단체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 

를 깊이 검토해야 할것이다. 이것은기성 교회가 너무도 교파 위주 

로 흘러가 지도자들은 올바른 신앙 생활의 지도를 게을리 했고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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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있으면 교회 정치나 사업에 골몰하는 데서，기성 교회에 대한 

불신과 소외감 때문에 신홍 종교가 자꾸만 생겨지고 이에 따라 이 

러한 비극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그릇된 길에 접어든 순진한 희생자 가족에 대해 

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착잡한 감정올 느끼면서 한 편으로는 분노의 

심정으로 이 나라의 소위 지도충의 망신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인 현실이 너무 변칙적이어서 그런지 이에 장단을 맞추는 

종교 관계의 추태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서올에서 열린 무당 복술 

관상장이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 나라의 장래를위해 기도한다는 미 

명 아래 삼선개헌을 위한 집회를 가졌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만이 

지 예장교회의 장로인 XX당의 의장서리와 카톨릭 교인인 XX 

의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는 것이다. 물론 본인들의 승낙이 있어 

서 이루어진 일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통탄하 

는 심정으로 이 변태적인 사태를 관찰하게 되는 것이다. 변태적인 

정치 현실에 발을 맞추어 날뛰는 무당 복술장이 그리고 관상장이의 

고문으로서 소위 한국의 기독교의 지도자급의 인사들이 추대되었으 

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동시에 순진한 동기 때문에 독약 

을 먹고 숨진 순진한 그 가족들을 나무랄 수도 없는 착잡한 심정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삼선 개헌도 좋고 정치적 쇼라도 좋다. 그 

러나 본인들의 승낙으로 복술 무당회 고문직에 추대된 것이라면 자 

기의 신앙의 본분이 무엇인지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지도 

자의 입장에 서서 국회를 다스리고 한정당을 다스리는현실에서 우 

리는 또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슬품을 가지게 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앙 양심도 몇푼의 돈과 권력에다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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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먹고 어엿이 교회 지도자라고 자처하며, 또신앙양심의 자유니, 

무어니 하면서 권력에 아부하며, 떡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어야겠다 

는소위 지도자가 이 나라교회 풍토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한 우리 

를 위해서 말하는 비극이 그칠 수가 없다고 단언해도 무방하다고 본 

다. 이런 기성 교회의 지도자의 추태를 보고서 교회의 선교가 정말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며 또 교회에 대한 냉담, 불신을 씻어버릴 수 

없다고 단정하고 싶다. 

크리스천들이 현실 참여를 부르젖고 건국사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하지만， 사이비 지도자들의 변 

태적인 참여 태도가 오히려 교회의 망신이며， 나아가서는 긴 안목 

으로 볼 때，결코 국가 발전 자체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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